
초대의 글 2019년도 제73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

돈과 마음: 소비와 축적의 심리학

Money and Mind: Psychology of Consumption and Accumulation

  (사)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연차학술대회가 8월22일(목)부터 24일(토)까지 3일간 

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. 이 대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공부를 통해 발견한 새로

운 심리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학술의 장입니다. 동시에 여러 업무로 소원하게 지낸 회원들 간의 교

류를 활성화하는 친목의 장이기도 합니다.

  이번 연차학술대회의 첫 날에는 「돈과 마음: 소비와 축적의 심리학」이라는 주제의 대외심포지엄이 

열립니다. 돈이라는 주제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내용이나 형태는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

우리의 삶과 관련한 의미나 영향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에 돈이라

는 문제가 우리와 삶과 관련해서 어떤 심리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

니다. 먼저 돈과 마음의 관계를 여러 이론과 근거를 통해 고찰한 다음, 돈의 소비와 축적 관련해서 

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나 현안을 논의해 볼 것입니다.

  둘째 날은 매우 다채로운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저희 심리학회 산하 15개 분과학회에서 준

비한 통상적인 심포지엄 및 회원들의 포스터 발표와 함께, 외부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꾸민 참

신하고 독특한 주제의 특별심포지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심리학을 연구하면

서 직면하는 여러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코너도 새로 만들었습니

다. 또한 자살이라는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여러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 원

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.

  이번 연차학술대회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뿐만 아

니라,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심리학을 소개할 수 있는 소위 「심리학 교실」이라는 프

로그램이 열립니다.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특별히 남달라, 이번에는 오전과 오후 한 

차례씩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.

  오늘날 심리학은 어느 학문보다도 그 관련 범위가 넓습니다.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

람에게 심리학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. 또한 심리학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 짧은 시간에도 

새로운 지식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심리학회가 주체하는 이 번 연차학술대

회가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데 큰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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